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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지난번 해남 지역아동센터에 이화봉사단으로 다녀온 뒤 영월 석정여자중학교로 봉사

활동을 다녀왔습니다. 떠나기 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 걱정이 많았지만, 

도착한 뒤 팀원들과 밤마다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것에 있어 

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

았습니다. 캠프에 활동하는 친구들 중 큰 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친구도 물론 

있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. 첫 날 그리고 둘째날 이후로 멘토

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많이 다독여준다는 것을 깨닫자 멘티들도 마음을 열어 적극적인 

태도로 변화했습니다. 힘들었지만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많은 얻어갈 것을 안겨준 캠프던 

것 같습니다.

조*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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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월 석정여자중학교에서의 교육봉사는 제가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가는 체

험이었습니다. 5일간의 일정이 시작하기 전 했던 걱정과 반대로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열심

히 참여해주었고 그 덕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꽤 다양했던 변수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끝날 

수 있었습니다. 또한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쓰고 진로를 생각해보았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

은 높은 자존감과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

로로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. 아울러 타인과 자신의 꿈을 공유하

고 서로 격려해주는 데에서 오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

 한편으로는 팀원들과 같이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여러 면에서 많이 배울 

수 있었습니다.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, 때문에 교

육봉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면에 대한 여러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

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프로그램 안팎으로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배우며 스스로가 성장할 수 

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.

송*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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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늘 느끼는 점이 있다.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봉사. 이번 

봉사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다.

 우선 내가 담당했던 2조 아이들을 비롯한 열네살 영월 소녀들과 함께 하는 내내 나의 열

네살 시절을 복기할 수 있었다. 개인적으로, 열네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많이 힘

들어 했었다. 그리고 자신에게 모질고 가혹하게 굴었다. 그런데 막상 성인이 되고 보니 열네

살은 참 어리고 여린 나이인 것 같다. 그런 열네살의 나를 마주하며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

있었다.

 봉사하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동료에게서도 힘을 얻었다.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

덥고 지칠 법도 한데도 웃겄다. 그런 동료들과 함께하니 나도 덩달아 긍정적인 힘을 쏟아부

을 수 있었다. 참 감사한 시간, 감사한 사람들이다.

이*서



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 – 영월석정여자중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- 4 -

 직전까지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두렵기도 하고, 무섭기도 했습니

다. 항상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가르쳐야하는 입장이 된다는 

것도 참 두려웠습니다.

 하지만 막상 교실에 들어섰을 때,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. 아이들 모두가 너무도 순

수한 웃음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있었고 기분좋은 분위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. 때없이 맑

고 깨끗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고,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대할 수 

있었습니다.

 무엇보다 항상 대학 공부에 빠져만 있었던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행하니 정말 뜻깊

고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. 아이들을 통해 제가 배운 것도 참 많았고, 무엇인가를 나눌 

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. 

최*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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